
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.
<그럼 여러 위치 측정 기술을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 서술되겠네>
 그리고 output(결과값)은 위치측정 기술임을 알 수 있다.

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.
<비교대조가 되고 있다.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치가 왜 두가지로 
구분되었는지 생각해보자.
아마 위치를 측정하거나 나타내는데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필요하겠지.>

절대 위치는 위도,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,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
대적인 위치이다.
<절대 위치의 예시로 위도, 경도가 나와있고 절대 위치는 절대적임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상대 
위치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적 즉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.>

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(위성항법 장치)나 IMU(관성측정장치)를 사용
한다.
<실외에서가 나왔으니 실내에서도 나올려나? 모르겠네>

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.
<그럼 IMU는 상대 위치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할려나?>

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 되지 않는다.
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
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.
<GPS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. 그리고 이건 Maybe 절대 위치를 사용함으로서 나
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도 있다.
그럼 IMU(상대위치)는 GPS의 한계나 문제점을 극복한것일까? 라며 예측하며 읽어보자>

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
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.
<GPS와는 달리 상대위치를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>

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
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.
<어? 얘는 극복한게 아니라 얘도 문제점이 있네. 근데 이건 앞에서 나온 절대위치에서의 문제
점과는 대비되는 문제점들이네.
둘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위치 측정을 한다는거지??>

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.
<아 그럼 두 개를 같이 써서 상호보완인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>



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
있다.
<아~아까 예상했던대로 Not 실외(실내)에서 위치 측정 하는 기술이 나오네>

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
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,
<문장이 길면 주어와 서술어부터 먼저 잡아서 생각해보자.
 비콘은 기기인데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낸다네
 그럼 신호= 식별 번호+ 위치 정보임을 알 수 있고 혹시나 후에 있을 비교대조에 대비하자>

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,
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.
<이 문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,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을 dry하게 잡
아놓으면 문제가 없을것이다>

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.
<그림을 그려보는것도 좋지만 <보기 문제>에 그림이 있으므로 이 그림을 보며 시각화 시키면 
될것이다>

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
<평먼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특정기법에 대해 서술할것임을 알 수 있다.
그리고 항상 이 기술의 output은 스마트폰 단말기의 위치 측정임을 상기해라
또한 앞에서 나온 output과는 다른 output이 나타날것임을 알 수 있다.

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.
<해당 비콘의 위치를 output으로 정한다는 것,
 그리고 후에 다양한 기법들(문제 스캐닝을 하면서 볼 수 있었다)이 나올것임을 알 수 있다.

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
다.
<충분히 납득이가능한 문장임으로 따로 정보처리를 해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.>

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
의 거리로 환산한다.
<얘의 output은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 임을 알 수 있다.
그리고 <보기 문제>에서 나온 그림을 활용하며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으면 완벽하다>

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,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
로 정한다.
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
로 측정한다.



<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, 세 원의 공통 중심점을 위치로 정한다만 잡고 넘어가
자>

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
에 비콘들을 설치한다.
<머리속으로 시각화를 하거나 지문의 여백에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보자>

그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.
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,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
지도로 기록해 놓는다.
<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거나 시각화를 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.>

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.
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
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.
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
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,
<기준점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측정(output)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냈으면 충분하다.> 


